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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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1945 서체를 선보이며

을유1945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을유문화사의 법고창신(法古創新) 정신을 잇는 서체로 �

출판사의 옛 책에서 수집한 한자 명조의 삼각형꼴 맺음을 �

한글 해서 명조의 뼈대에 적용하여 새롭게 재해석한 

글자체입니다. 글자의 획을 매만지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단순함이 곧 명쾌함’이라는 태도와 마음으로 도형의 �

기본 요소인 수평 · 수직 · 대각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붓글씨가 주는 옛 느낌을 덜어 내어 과도기적 양식을 과감하게 

따르는 동시에 현대적 미감을 갖습니다.

일러두기

* �을유1945는 서체 사용자의 섞어 짜기 편의를 위해 구글과 어도비가 제작하고 배포하는 오픈 라이선스(SIL 

OFL v.1.1) 서체 ‘본명조(Source Han Serif)’의 기본 한자 4,620자 및 가나 170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본 서체는 인쇄물 제작, 웹페이지, 영상물, CI/BI, 이북/이러닝, UI 디자인 등에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임베이딩, 서버 및 디바이스 등을 이용한 수정, 변형, 복사, 대여, 임대, 재판매, 배포는 불가합니다.

* �책의 본문에 사용할 경우 표기 가능한 곳에 “이 책의 본문은 ‘을유1945’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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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디자인	 윤민구

제작 도움	 김지은, 김대권

감수 도움	 류양희

글자 수	 한글 2,780자

	 세로쓰기용 한글 2,780자

	 라틴 알파벳 284자

	 한자 4,620자

	 가나 170자

	 숫자 및 기호활자 9,366자

사용 권장 OS	 Windows XP 이상

	 Mac OS X 10.6 이상

	 메모리 1GB 이상

	 하드디스크 50MB

글꼴 포맷	 OTF (WIN/MAC)

PDF 임베딩	 인쇄용 PDF 임베딩 지원

출력 상한선	 문자 해상도 1200dpi

	 컬러 이미지 200dpi

부가 정보	 오토힌팅

	 비례 너비/고정 너비

	 유니코드

책의 정신과 육신에 기여한 사람들

유지원 
타이포그래피 연구자

1.

을유문화사에서 을유1945 서체를 제작해 배포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소식이었다. 종이 책 단행본의 

발행처인 출판사가 본문 글자체 개발을 의뢰한 주체로 돌아온 

것은 한국에서는 해방 후 극히 드문 사례가 아닌가?1

유럽과 한반도에서 각각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직후로 

도서를 왕성하게 발행하기 시작한 15세기부터, 필사본 대신 

1. 여기서 공간적으로는 ‘한국’, 시간적으로는 ‘해방 이후’, 인쇄물의 형식으로는 

‘단행본’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중 인쇄물의 형식은 크게 ‘신문’, ‘교과서’, ‘단행본’으로 

시장이 나뉘고, 최근에는 전자책과 웹 등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 생겨났다. 신문의 경우 

19세기에 신식 납 활자 인쇄가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각 신문사에서 전용 서체를 개발하고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왔다. 교과서체도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쇄 출판이 핵심 업무가 아닌 기업이나 공공 기관에서도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폰트라고 해서 전용 서체를 개발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 경우는 긴 

텍스트의 콘텐츠를 위한 본문 폰트의 기능성보다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국립한글박물관의 「국내 글꼴 산업의 현황 조사와 전망」 보고서(2019)에 따르면 

2019년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통용되는 무료 폰트 중에서 제공처가 텍스트 기반 콘텐츠 

기관인 경우는 ‘리디북스’의 ‘리디바탕체’와 ‘네이버’의 ‘나눔글꼴’, ‘미래엔(구 대한교과서)’의 

‘대교체(교과서 글자체)’ 정도가 조사되어 있다. 그 밖에 단행본 종이책 출판의 주체가 

본문용 전용 서체를 의뢰한 사례는 따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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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로 찍은 인쇄본이 활기를 띠면서 책이 품은 정신과 육신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많은 사람이 기여해 왔다.

2.

“�저분들이 없었다면 괴테도 실러도�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라이프치히국립도서관의 한 홀에 초청받아 들어섰을 때였다. 

창문들 양옆으로 말발굽 형태로 둥글게 둘러서며 높이 솟은 

책장들 위에는 당당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이 초상화들을 

가리키며 일행을 인솔한 도서관 분과장이 한 말이었다. 

초상화 속 인물들은 책의 도시 라이프치히가 자랑하는 출판인과 

편집인들이었다. 같은 작센주의 주도이자 이웃인 드레스덴이 

왕정 도시라면 라이프치히는 시민 도시였다. 이 도시에서 출판 

편집인은 존경받는 지식인 계층의 시민이었고, 그들은 마치 이웃 

도시의 왕과 성직자, 귀족들처럼 초상화 속에서 자신의 기품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다. 

18세기에 괴테는 법학을 공부하고자 프랑크푸르트로부터 

옮겨 와서 라이프치히의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생이 된 괴테는 

이 도시의 명망 있는 인사들과 교분을 가지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서전인 『시와 진실(Dichtung und Wahrheit)』에서는 

악보 출판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브라이트코프 가문과 

인연을 맺은 일화가 등장한다. 리하르트 바그너가 젊은 

니체를 처음 만난 것도 독일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브록하우스출판사 대표의 응접실에서였다. 당시 출판 

편집인들의 자택은 학자들과 문화 예술인들, 교양 있는 시민들이 

교류하는 독일 지역 문화 활동의 허브 역할을 했고, 그들은 그 

서재를 드나들면서 아름다운 책과 활자며 책에 실리는 판화 

삽화를 향유하는 취향을 습득했다.

3.

이런 유럽의 출판 편집인들이 책의 역사를 써 내려 오면서 

사회에 기여한 부분은 도서의 출판에만 그치지 않았다. 책은 

필사본에서 인쇄본으로 옮겨 가 대량 복제되며 많은 사람에게 

퍼지면서, 라틴어가 아닌 유럽 각국어로 출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언어별 악센트 부호 등을 표준화한 것이 

편집인들이었다. 문법을 정립한 것도 문법학자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또 오늘날 한국어의 국문까지 통용되는 따옴표나 

세미콜론 같은 문장 부호를 비롯한 각종 표기 기호를 수 세기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도 이들 편집인들이 한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활자체 디자인을 지원해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말하자면 그들은 책과 텍스트에서 눈을 위한 그래픽적인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통일하는 데에 공헌해 왔다. 

15세기 중반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직후 

인쇄물 출판은 16세기 유럽의 상업과 학문 중심지들로 빠르게 

퍼져 나갔고, 바로 이 시기에 출판인들과 편집인들이 기틀을 

잡은 구두법과 활자체2 디자인, 표제 및 본문 타이포그래피의 

2. 글자는 크게 손으로 쓴 글씨와 기계를 필요로 하는 활자 및 폰트로 나뉜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시대 이전 금속 활자를 ‘활자’, 그 형태적 양식을 ‘활자체’, 그리고 디지털 시대 

이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폰트’로 구분해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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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골격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종이 책에서는 근본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은 양식으로 확립되었다.

4.

유럽에서 책의 인쇄는 활자 주조와 수 세기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해 왔다. 활자 제작에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고 그만큼 활자도 고가였으며, 제작도 까다로운 데다가 

전문 지식과 기술, 숙련된 미감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과 양식에 활자의 형태를 끊임없이 일치시켜 가야 했다. 

이런 일은 대규모의 출판 인쇄 사업장에서나 감당할 수 있었다.

책과 인쇄의 역사를 이 짧은 글에 모두 요약할 수는 

없으니 유럽의 가장 번성한 인쇄 사업장의 업무 양태를 대표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 한 군데만 꼽자면 단연 16~17세기를 풍미한 

안트베르펜의 플랑탱모레투스출판인쇄소를 들 수 있다. 지금은 

플랑탱모레투스박물관(Plantin-Moretus Museum)으로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있다. 장인인 크리스토퍼 플랑탱(Christopher 

Plantin)과 사위인 얀 모레투스 1세(Jan Moretus I), 그리고 그 

후손들의 성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화가 루벤스는 3대 대표인 

발타사르 모레투스 1세(Balthasar Moretus I)와 학창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이기도 해서, 이 출판 인쇄소에서 찍은 책들을 위해 

많은 삽화를 제작했고 특히 모레투스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루벤스가 표제 페이지용으로 만든 삽화는 바로크 도서의 새 

양식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1550년경 안트베르펜은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번창했다. 

프랑스 사람인 플랑탱은 야심차게 안트베르펜에 정착해 출판 

인쇄소를 세웠다. 당시 안트베르펜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광대한 

영토를 거느린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의 지배 아래 있었다. 

플랑탱의 인쇄 사업장은 펠리페 2세의 신임을 얻어 스페인과 

스페인의 식민지 전체에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대량 인쇄된 종교 

서적을 판매하는 권한을 획득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이곳은 

유럽 최대 규모의 타이포그래피 사업체로 거듭났다.

이렇게 얻어진 막대한 부와 명성으로, 그는 잘 팔리지 

않는 과학서 출간에도 힘을 쏟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활자체 

디자인의 연구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폰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활자 제작자인 클로드 가라몽(Claude 

Garamond)의 고전적인 활자체 디자인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다. 

16세기에 가라몽이 깎은 로만체 활자는 오늘날까지도 로마자 

본문 텍스트에서 가장 가독성 높은 양식의 기틀이 되었다. 

이후에는 19세기 산업 혁명을 지나 책뿐 아니라 광고와 여러 

방면에 활자 인쇄가 적용되면서 활자 주조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리고 20세기 사진 식자 시대를 지나 디지털 폰트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폰트와 책의 제작 주체는 점차 분리되어 

왔다.

5.

한반도에서 금속 활자는 고려 시대에 발명되었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야 금속 활자 인쇄와 출판이 체계화하며 본격적으로 

서적이 쏟아졌다. 조선에서는 민간 인쇄소가 아닌 국가가 한자와 

한글 금속 활자의 서적 인쇄를 주관하고 독점했다는 점이 유럽의 

사정과는 크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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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지방에서 목판본과 목활자 인쇄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도서 출판에 있어서만큼은 활자 인쇄가 글씨를 바로 

대체한 유럽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소설책 필사본도 20세기 

초반까지 맥을 이어 왔다. 이런 역사를 모두 요약하기는 

복잡하니, 금속 활자의 서적 인쇄와 관련해 세종 대의 주자소와 

교서관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자 한다.

주자소는 활자를 제작하는 관청이었고, 교서관은 교정을 

보는 관청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주자소는 폰트 제작처이자 

인쇄소, 교서관은 출판사의 편집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관직을 받은 공무원이었다. 발간하는 

도서를 결정하는 것도 관이 주관하는 만큼 의뢰가 아니라 왕과 

관리의 명령이었고, 따라서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 백성을 

교화하려는 목적의 출간물이 대부분이었다. 주자소와 교서관, 

두 기관은 서로 분리되었다 합쳐지기도 하고, 명칭이 바뀌기도 

했으나 업무는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문화 의식이 높았던 왕들은 활자체의 기술적인 개선과 

디자인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아, 세종대에는 조선 전기 금속 

활자의 백미로 꼽히는 갑인자체(甲寅字體)가, 정조 대에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정리자체(整理字體)가 만들어졌다. 둘 다 

한자 활자체였고, 아쉽게도 한글 활자체는 한자에 부수적으로 

만들어진데다 모태가 되는 글씨를 쓴 사람이나 만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19세기에는 일본을 통해 서구식 납 활자가 유입되면서 

동아시아의 전통식 구리 활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 

금속 활자 인쇄의 메커니즘도 이때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방식을 

이어 온 기술로 대체되어,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와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글자를 다루는 환경은 한글을 쓰더라도 고려 

직지의 방식이 아닌 구텐베르크의 방식을 따른다.

신식 납 활자가 유입된 초창기에는 서구의 선교사들이 

이 기술을 통해 성경을 한국에 널리 알리고자 하여 한글 활자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는 사진 식자 

기술이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 한국인 원도(原圖)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그렸더라도 한글 활자체를 만드는 기술은 일본에 

의존하던 시기를 거쳐, 1984년에 이르러서야 민간 기업인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 한국 기술로 한글 활자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폰트 회사나 스튜디오, 폰트 디자이너 개인이 출판 

등록을 해서 도서를 발간하는 일은 있으나, 역으로 도서 출간이 

핵심 업무인 민간 단행본 출판사에서 폰트 디자인을 지원하는 

일은 드물었다.

6.

을유문화사는 광복되던 해인 1945년 을유년에 창립했고, 이 

이름에는 광복을 기억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35년의 일본 

통치 아래 빼앗긴 한국의 문화·언어·문자를 돌려놓고, 그렇게 

국문으로 인쇄된 책을 읽히기 위해 독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부터 해야 하던 시기였다.

그래서였을까? 1946년에 발간된 첫 책은 여성 저자이자 

서예가인 이각경이 한글 궁체의 글씨체로 쓴 『가정 글씨 

체첩』이다. 한글 글자의 모양을 바로잡고 글씨를 연습하는 

책으로 첫걸음을 디딘 것이다. 한글 활자가 제대로 구색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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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춰진 인쇄소도 변변히 없던 환경인지라 분량이 많지 않은 

붓글씨 책이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이 아닌가도 싶다. 이어서 같은 

저자의 『어린이 글씨 체첩』이 출간되었다.

그다음 해인 1947년 한글날에는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

『큰사전』 전 6권 가운데 첫 권이 출간되었고, 전란을 지나 

11년만인 1957년에 전 권이 완간된다. 그리고 청록파 등의 한국 

현대시,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사전, 한국 역사 전체를 다룬 

『한국사』를 발간하는 등 한국 학술 문화와 교육 문화에 기여해 

왔다. 식민 통치 후 이어진 전란의 폐허 속에서 출판이 해야 할 

일이었다.

7.

을유1945 서체의 제작은 우리 책의 역사에서 책의 발행 주체가 �

한때 오랜 사명이었다가 희미해진 활자체 개발 업무를 오랜만에야 

직접적으로 실천한 일이라고 기억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좋은 내용을 감각적으로도 좋은 목소리에 싣겠다는 

의지를, 글자 문화의 한 능동적인 주체로서 드러낸 것이다.

출판문화는 글자 문화의 발달과 늘 여러 방식으로 함께 해 

왔다. 을유문화사는 외부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을유년을 기념하는 

이름을 여전히 간직하고, 사라져 가던 우리말과 우리 글,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에 양분과 생기를 채워 왔다. 이번에 또다시 

우리말과 글의 시각적 목소리인 글자체를 가다듬은 것은 출판이 

우리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 온 한결같은 

행보이자, 출판의 소명과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 발자취로 보인다.

을유문화사 서체의 탄생

윤민구
그래픽 겸 타입 디자이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글 명조라고 부르는 글자체 양식은 붓으로 

쓴 한자 해서체 스타일에 더 가깝다. 이는 사실 잘못 붙여져 

굳어진 명칭으로, 실제 ‘명조’의 글자체 양식은 중국 한자와 

일본 가나 문자에서 흔히 보이는 획 대비가 강하고, 삼각형 모양 

맺음을 가진 글자체 양식을 의미한다. 현재 쓰이는 한글 글자체 

중에서 실제 명조와 유사한 글자체를 찾아본다면, 대표적으로 

순명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세대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는 

명조라는 명칭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남겼다.

특히 최정호는 명조체라는 명칭이 잘못되었음을 여러 번 

강조했다. 명조체 대신 세해서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사실 명조체는 중국 명나라 시대에 유행한 한문 서체인데, 

내가 쓴 이 한글에 왜 명조체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었으면 한다.”

— �「최정호, 꾸밈, 1978」, �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 안그라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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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문화사로부터 ‘새로운 본문용 명조’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명조라는 글자체를 새로 그리기 위한 여정을 

준비하면서 빙빙 돌아가지 않고, 가장 쉽고 빠른 길로 가고 

싶었다. 진짜 명조체는 어떤 모양인가. 해서체 양식을 따르는 

본문용 한글 명조체가 익숙한 독자에게 어떤 디자인의 

새로운 명조를 제안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거듭하던 중, 

을유문화사에서 보관 중인 고서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순명조 혹은 한자 명조 레터링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나는 글자의 키(key)-형태를 삼각형으로 정했고 

‘을유1945 서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을유1945 서체의 첫 모습은 기존의 명조체에 비해 개성이 

매우 강한 인상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썩 맘에 들었지만,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를 다루는 출판사의 전용 글자체가 지녀야 할 

보편성과 범용성 또한 고민해야 했다. 과격한 인상의 새로운 

글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책의 본문을 대체하면, 낯설게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독자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 명조의 삼각형 맺음을 이용하되, 기존 명조체와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독자에게 익숙한) 해서체 구조를 따르는 

과도기적 명조를 제안했다. 동시에 이 과도기적 글자의 인상은 

옛것에서 발견한 가치를 다듬어 새롭게 제안하는 을유문화사의 

법고창신 정신과도 결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새로움은 

곧 익숙해질 것이며, 익숙해진 것에서 다시 새로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을유문화사, 워크룸 그리고 내가 공감한 가치다.

이후 디자인은 최대한 가든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진행했다. 

단순함이 곧 명쾌함으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했다. 도형의 

기본 요소인 수평·수직·대각선을 이용하고, 기존 명조체들이 

가진 붓의 느낌을 최대한 덜어 냈다. 본문용 글자체이지만 

크게 써도 현대적인 미감과 디테일이 드러나도록 했다. 그리고 

디자인과는 별개로 글자를 읽어 가는 독자를 넘어, 글자를 

다루는 편집 디자이너를 위한 글자체가 무엇일지 워크룸의 

김형진 디자이너와 의논하고 고민했다. 언어 설정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문장 부호, 더 많아진 원/괄호 기호, 다양한 디자인의 

낫표, 빈번하게 쓰이는 특수 글리프와 편의를 위한 임의 

합자, 세로쓰기 글줄에 맞춘 한글 추가 세트, 손쉽게 변경되는 

고리점과 모점, 을유문화사의 고서 편집에서 자주 쓰인 몇 가지 

추가 심벌 등 사소하지만 알고 있으면 편리한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내가 생각하는 글자체 디자인은 프로덕트 디자인(product 

design)에 더 가깝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제품이어도 쓰이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글자체 또한 결국에는 쓰임을 

통해서만이 의미와 가치가 생긴다고 믿는다. 을유1945 서체 

역시 다양한 디자이너의 손에 쓰이고, 여러 독자에게 읽히며, 

글자를 대하는 수많은 시선을 통해 점점 완성되어 가는, ‘잘’ 

살아가는 글자체가 되길 바란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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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1945 레귤러

한글
Alphabet
漢字
ひらがな
カタカナ
123

을유1945 세미볼드

한글
Alphabet
漢字
ひらがな
カタカナ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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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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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문화사 전용글꼴
을유1945

디자인	 윤민구 www.yoonmingoo.net

제작	 김지은, 김대권

감수	 류양희, 김형진

글자 수	 한글 2,780자, 세로쓰기용 한글 2,780자,

	 라틴 알파벳 255자, 한자 4,620자,

	 가나 170자, 숫자·기호활자·심볼 9,395자

포맷	 OTF (Windows/Mac OS)

임베딩	 인쇄용 PDF 임베딩 지원

정보	 유니코드, 오토힌팅, 비례너비/고정너비 

레귤러
Regular

세미볼드
SemiBold

구조도
Structure

을유1945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을유문화사의 

법고창신法古創新 정신을 바탕으로, 을유문화사의 옛 책에서 발견한 

한자 명조의 특징인 삼각형 맺음 세리프를 한글 부리 글자체의 

뼈대에 적용하여, 새롭게 재해석해 그린 트랜지셔널Transitional 양식의 

본문용 글자체입니다. 기존 명조체의 획을 다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순함이 곧 명쾌함”이라는 마음으로 도형의 기본 요소인 수평, 수직, 

대각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붓글씨가 주는 옛 느낌을 덜어내어 

모던한 미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체 글리프와 

오픈타입 기능을 적용하여 편집 디자인에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글·Alphabet·漢字·ひらがな·カタカナ·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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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영어에 각각 맞는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창 > 언어)

세로쓰기용 글리프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문자 > 쓰기 방향 >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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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창 > 옵션 > Open Type > 스타일 세트 > �

Vertical Writing Period and Co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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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대체 글리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창 > 옵션 > Open Type > 스타일 세트 On/Off)

Single Story: a, g, y

소문자 a, g, y를 이탤릭형 대체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ternative @ sign

소문자 a 꼴로 디자인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글줄에 맞는 @기호를 추가했습니다.

Alternative Punctuation Marks

각진 형태로 디자인된 대체 문장 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ong Tailed Q

대문자 Q를 긴 꼬리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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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Asterisk: *

한글의 중심에 맞는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n Swallow Postmark

한국에서 쓰이는 제비 우편 기호를 대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ternative Ampersand

다른 디자인의 앰퍼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ternative Eszett: ẞ

각진 디자인의 대문자 에스체트(ẞ)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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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Size Horizontal Bar: —

두 배 길이의 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ertical writing Period and Comma

마침표와 쉼표를 고리점과 모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Half-circle Parentheses: ( )

둥근 반원 괄호 디자인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ternative Corner Brackets / White Corner Brackets 1, 2

다양한 디자인의 낫표, 겹낫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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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 기호, 괄호 기호, 그 외 심볼들더욱 큰 따옴표

을유문화사 심볼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경우, ‘임의 합자’ 기능을 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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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n-1 / Latin Extended-A(라틴 확장 영역)을 지원합니다.



4140

Latin-1 / Latin Extended-A(라틴 확장 영역)을 지원합니다.



4342

Latin-1 / Latin Extended-A(라틴 확장 영역)을 지원합니다.



조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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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

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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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

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리처드 도킨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

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

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

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

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

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

(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

(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

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

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

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

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

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

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리처드 도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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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

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리처드 도킨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

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

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

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

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

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

(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

(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

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

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

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

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

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

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리처드 도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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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

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

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

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

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

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

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

(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

(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

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

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

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

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

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

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리처드 도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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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

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

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

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

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

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

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

(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

(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

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

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

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

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

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

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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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

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

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

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

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

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

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

(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

(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

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

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

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

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

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

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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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리처드 도킨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

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

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

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

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

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

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

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

(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

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리처드 도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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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

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

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

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

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

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

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

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

(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

저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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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

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

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

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

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

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

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

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

(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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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

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

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

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

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

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

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

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

(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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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

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

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

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

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

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

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

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

(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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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

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

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

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

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

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

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

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

(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9pt ― 20pt ― 9pt ― 20pt ― 

6968



7170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

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

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

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

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

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

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

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

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

(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

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

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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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

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

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

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

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

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

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

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

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

(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

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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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

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

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

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

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

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

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

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

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

(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10pt ― 18pt ― 10pt ― 18pt ― 

7574



7776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

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

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

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

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

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

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

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

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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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

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

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

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

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

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

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

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

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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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

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

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

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

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

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

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

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

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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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

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

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

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

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

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

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

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

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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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

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

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

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

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

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

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

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

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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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

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

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

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

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

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

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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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

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

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

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

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

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

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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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

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

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

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

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

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

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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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

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

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

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

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

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

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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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

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

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

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

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

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

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

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

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

(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

(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

(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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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

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

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

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

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

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

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

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

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

(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

(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

(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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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

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

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

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

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

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

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

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

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

(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

(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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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

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

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

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

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

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

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

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

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

(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슐러, 닉 블러턴 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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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

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

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

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

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

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

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

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

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

(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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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

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

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

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

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

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

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

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

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

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

(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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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를 마치며

류양희
서체 디자이너

글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반복되는 검수와 수정의 과정이다.

초기 스케치 단계에서는 디자인 콘셉트와 사용 목적에 

맞추어 샘플 글자를 설계한다. 이때 형태(획의 모양, 대비, 각도, 

자소의 모양, 낱글자의 모양)와 구조(글자 비율, 무게 중심, 시각 

흐름선)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한글의 

경우 계획대로 글자가 쉽게 파생되지는 않는다. 모임 꼴별로 

혹은 낱자소의 모양에 따라 각 글자의 밀도가 다르고, 윤곽을 

이루는 형태가 다르며, 좌우 어떤 글자 사이에 놓이는가에 따라 

서로 시각적 영향을 주어 처음의 계획과는 다른 상황을 계속 

마주하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장으로 글자가 사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글자체 디자이너는 하나의 글자를 그리는 도중에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의 축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마’라는 글자를 그리면서, 같은 모임 꼴인 ‘가, 나, 다, 라……’를 

생각하고, ㅁ을 닿자로 하면서 받침이 있는 글자인 ‘막, 만……’과 �

비교하면서, 세로 모임 꼴인 ‘모’와 글줄의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고, 밀도가 다른 ‘매, 뭘’과 나란히 두었을 때 글자 너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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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어떤지 확인해 가는 식이다.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 

자체가 검수와 수정의 반복이다.

스케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글자를 파생해 나가지만, 다 완성된 이후에는 

또다시 검수와 수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최소 2,350자(혹은 

2,780자)에서 11,172자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디자인 방향이나 

예외의 상황 역시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낱글자가 완성되면, 판짜기를 하여 문장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는 한글의 문장 생활에 필요한 라틴 문자, 숫자, 문장 �

부호, 기호들과의 어울림을 보고 문장 상태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글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문장으로 배열되고, 

목적에 맞게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자체 

디자이너의 목표다. 그래서 한 벌의 활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

한 글자를 완성도 있게 그려 내거나 특정한 단어에 개성을 

입히는 레터링과는 아주 다른 일이다.

을유1945 서체의 리뷰는 ‘글자 모양’과 ‘문장 짜임’의 측면에서 

진행했다. 글자 모양은 라틴, 숫자, 문장 부호, 기호, 한글을 

각각 살펴보았다. 획의 모양과 움직임, 글자 크기, 비례, 공간 

배분을 고려하여 의견과 질문을 적었고, 몇몇 글리프의 추가를 

제안했다. 공간 배분에 대한 의견은 글꼴 개발 프로그램에서 

크게 확대한 상태에서 발견한 부분을 다시 작은 사이즈의 글씨로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출력물을 보며 의견을 적었다.

문장 짜임은 텍스트 컬러와 농도를 살피고 라틴, 숫자, 

문장 부호와의 어울림을 살펴보았다. 문장을 조판했을 때의 

인상과 읽어 내려갈 때의 리듬을 고려하여 의견을 적었다. 

레이저 프린터 출력, PDF 화면, 웹페이지 업로드를 통해 

문장을 살펴보았는데, 웹페이지는 라틴 서체를 검수하기 위한 

사이트여서 글줄 사이가 좁아 한글을 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PDF 파일은 맥북 프로 화면과 아이폰 7으로 확인했다.

리뷰자의 의견이 디자이너의 의견과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서체의 사용 목적과 디자인 콘셉트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디자이너의 개성과 미감 때문일수도 있다. 

디자이너는 다양한 사람의 리뷰를 참고로 하여 또다시 검수와 

수정을 거쳐 한 벌의 활자를 완성할 것이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몇 단계가 남아 있다. 완성된 

글자체를 독자에게 최적의 상태로 전달하도록 디자인하는 

타이포그래퍼의 역량과, 보기 좋게 문장으로 구현된 글자들을 

수십 장, 수백 장 읽어 가는 독자의 경험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한 벌의 활자가 사회에 재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디자이너로서, 사용자로서, 독자로서 각자의 

경험이 축적되고 피드백되어 또다시 검수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좋은 활자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회 구성원에게 익숙해지고 받아들여짐으로써 글자체는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유지원

글자와 책을 좋아하는 타이포그래피 연구자. 서울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독일국제학술교류처의 예술 장학생으로 

독일 라이프치히 그래픽서적예술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했다. 2013년 국제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 잔치의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전공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글자 풍경』,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와 공저한 『뉴턴의 아틀리에』가 있다.

윤민구

그래픽 겸 타입 디자이너로 스위스 로잔예술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글과 라틴 알파벳을 함께 디자인하는 바이 스크립트 타입 

디자인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안그라픽스 

타이포그라피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타입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류양희

서체 디자이너로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타입 디자인 MA 과정을 마쳤다. 고운한글 

시리즈와 동글한글 시리즈를 발표했고, 아리따부리 개발 

프로젝트에 디자이너로 참여한 바 있다.





을유1945 서체의 제작은 우리 책의 역사에서 책의 

발행 주체가 한때 오랜 사명이었다가 희미해진 

활자체 개발 업무를 오랜만에야 직접적으로 

실천한 일이라고 기억될 것 같다. ― 유지원

을유1945 서체 역시 다양한 디자이너의 손에 

쓰이고, 여러 독자에게 읽히며, 글자를 대하는 

수많은 시선을 통해 점점 완성되어 가는, ‘잘’ 

살아가는 글자체가 되길 바란다. ― 윤민구

한 벌의 활자가 사회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디자이너로서, 사용자로서, 

독자로서 각자의 경험이 축적되고 피드백되어 

또다시 검수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좋은 

활자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류양희


